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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이코드라마를 실시 후 효과적인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진행은 2018년 3월부터 6월까지 총 11회기를 실시하였으며,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B대학교 대학생 총 22명이다. 분석결과, 프로그램 적용 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회복탄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사이코드라마가 대학생의 회복탄력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인 자기조절력, 대인관계, 긍정성 등에 대한 가설검증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사이코드라마가 자기조절력, 대인관계, 긍정성에서도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대학생의 회복탄력성 증진을 위해 사이코드라마를 집단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초록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a group psychodrama program intended to improve the resilience of university students. For the study, 11 sessions were implemented from March to June 2018, and a total of 22 students from University B participated as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The results from the analysis show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in the resilience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Therefore, the group psychodrama group program was found to have positive effectiveness on the resilience of university students. And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also found in the testing hypotheses regarding sub-variables of resilience, including self-regulat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positiveness. The results indicate that a group psychodrama program is also effective on self-regulat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positivenes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a group psychodrama program can be utilized to improve resilience in university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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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 론
      대학생들은 청소년기와 성인기에 걸쳐있는 과도기적인 발달시기로 신체적·심리적·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하는 발달단계에 처해 있다. 특히 이들은 대인관계 형성 및 유지의 어려움, 새로운 대학생활의 적응, 학비와 용돈 마련을 위한 경제적인 문제, 진로 및 직업에 대한 계획과 취업 등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한 채 대학생들이 사회에 나아갈 경우, 역기능적인 심리상태와 행동으로 자신의 삶이 피폐되거나 또 다른 사회적 문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심명석, 박준성, 임호찬, 2017).

      대학생들이 겪게 되는 이러한 어려움, 즉 역경을 극복하는 힘으로 회복탄력성이 대두되고 있다. 회복탄력성은 주어진 역경을 극복하는 능력이며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이겨내도록 돕는 능력이고(Masten, 2001), 자아탄력성, 극복력, 적응유연성 등으로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김주환(2011)은 회복탄력성을 한국인의 실정에 맞게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 긍정성 등으로 구분하였다. 자기조절능력은 스스로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능력으로서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부정적 감정을 통제하면서 긍정적인 감정을 증가시키는 것이며, 대인관계능력은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강한 회복탄력성의 기반이 된다. 긍정성은 자신의 행복을 타인에게 나눠 줌으로써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긍정적 정서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능력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회복탄력성은 대학생의 발달을 저해하는 위험요인을 상쇄시키고, 긍정적인 발달을 촉진하는 치료 차원으로도 가능하다.

      청소년 대상 회복탄력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은 미술치료나 음악치료 등 상담이론을 활용한 프로그램, 멘토링을 활용한 프로그램, 사회적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자기효능감과 대처전략 등 보호 요인을 활용한 프로그램, 또래증진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 등이 있다(박기령, 최중진, 2016). 위의 연구결과를 요약해보면,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폭력태도와 분노가 감소되어 적응유연성이 높아졌으며, 긍정 정서 및 대인관계가 증진되어 삶의 만족감이 증가되었고, 자아 존중감, 대인관계기술, 책임감 등이 높아졌다.

      국내·외 연구를 살펴볼 때 회복탄력성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 대상자는 유아, 청소년, 중년여성, 가정폭력 피해여성, 노인 등에 대한 연구는 많은 편이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Saltzman, 2016; Walsh, 2016; 이미숙, 2016; 이미애, 박진희, 2017). 국내의 대학생 회복탄력성 연구를 살펴보면, 학사경고 대학생의 멘토링 프로그램 연구(김나미, 김효원, 박완성, 2014), 선 명상프로그램을 실시한 연구(한해영, 2019), 긍정심리 PERMA 프로그램을 실시한 연구(이미희, 2017) 등이다. 국외의 대학생 회복탄력성 연구는 회복탄력성 향상을 위한 상호 개입 프로그램(Singh, 2017), 대학생 대상 요가 프로그램(Karmalkar & Vaidya, 2017), 대학생 대상 PATH 촉진 프로그램(Gerson & Fernandez, 2013) 등이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위의 연구에서처럼 회복탄력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연구되었으나, 사이코드라마를 통한 회복탄력성 향상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적은 편이다. 방데레사(2017)는 고등학생 14명을 대상으로 드래고드라마를 실시한 결과 회복탄력성이 향상되었다고 하였다. 드래고드라마는 원형적인 만남과 은유적인 사이코드라마의 결합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일종의 사이코드라마의 변형적 방법이어서 전통적인 방법의 사이코드라마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이코드라마는 생존을 위해 인간의 자발성과 창조성을 탐구하고 개발하며, 인간 확장을 지향하는 총체적이고 실천적인 학문이다(최헌진, 2010). 즉, 인간은 현존재적 안정된 삶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변화해 가고자 하며, 생명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삶을 긍정하고 자신의 잠재성을 행위화 시켜 나아간다. 또한 사이코드라마는 감정의 정화, 통찰, 대인관계 등이 중심적인 치료요인이며, 갈등을 의식화, 명료화, 구체화, 시각화함으로써 갈등을 해소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Karp, Holmes, & Tauvon, 1998)고 하였다. Kellermann(1992)은 사이코드라마의 치료요인을 감정의 정화, 인지적 통찰(자기이해, 자각통합), 대인관계의 학습(참 만남, 텔레, 전이 역전이 탐색을 통한 학습), 행위학습, 상상하기, 신뢰성 및 희망의 고취 등으로 제시하였다. 최헌진(1999)은 사이코드라마의 치료적 요인으로 7가지 변화요인을 제안하였다. 즉, 익숙한 일상에서 벗어나서 지금 이곳에 충실하고자 하는 자발성, 기존의 규칙에 대항하는 힘, 나라는 존재에 대한 물음, 순간적인 행위로의 열정적 몰입, 내면으로부터 느껴지는 자유로움, 스스로 삶의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성, 진정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최상의 자발성 등이라고 하였다.

      위에서 제시한 사이코드라마의 치료적 요인들을 볼 때 사이코드라마가 대학생들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회복탄력성이란 스스로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가지며,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긍정적인 정서를 가진다(김주환, 2011). Kellermann (1992)과 최헌진(1999)이 주장한 사이코드라마의 치료적 요인인 인지적 통찰과 대인관계의 학습, 그리고 스스로 삶의 의미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창조성과 자발성 등은 회복탄력성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이코드라마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을 둔다. 이에 따라 대학생들의 사이코드라마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연구가설 1. 사이코드라마 집단프로그램은 대학생들의 회복탄력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2. 사이코드라마 집단프로그램은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인 자기조절능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3. 사이코드라마 집단프로그램은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인 대인관계능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4. 사이코드라마 집단프로그램은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인 긍정성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1) 대학생의 회복탄력성 프로그램
        최근 들어 개인이 갖는 문제나 병리 또는 부족한 부분보다는 이들의 강점과 자원에 초점을 두는 시각이 각광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등장한 개념들 중 대표적인 것이 ‘resilience’, 즉 회복탄력성이다. Garmezy(1993)는 회복탄력성이란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능력과 유능하게 적응하는 본래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는 능력이 있다고 하였다. 어떤 사람이 회복 탄력적인지를 추론할 수 있는 것은 2가지 판단에 의한다. 첫째, 기능이 정상적 수준인지, 둘째, 심각한 위험 또는 역경을 극복한 적이 있는지 등에 의한다(Karmalkar & Vaidya, 2017). 국내 연구에서도 회복탄력성을 개인의 결함이나 약점보다는 상황에 알맞게 유연하게 대응하는 개인의 능력 또는 곤란에 직면했을 때 이를 극복하고 환경에 적응하여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했다(신우열, 김민규, 김주환, 2009). 또한 회복탄력성은 단순히 역경을 극복하고, 적절히 자아 통제를 통해 성공적인 적응을 가능하게 하는 자신감, 역경을 견디면 미래가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낙관적인 태도,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는 능력 등을 포함한다(김수안, 민경환, 2011). 이러한 회복탄력성은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 및 치료적 개입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방데레사, 2017).

        청소년 대상 회복탄력성 증진 집단프로그램은 학습지원 멘토링, 이야기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마음 챙김 등의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다(박기령, 신동윤, 2018). 김나미 등(2014)은 학사경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동료 멘토링을 활용하여 회복탄력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성을 검증한 결과, 회복탄력성 하위요인 중 소통능력이 향상되었다. 안은경(2019)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간호학생 대상 회복탄력성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을 통해 대학생들의 회복탄력성과 긍정적 관계를 가진 보호요인은 자기 효능감, 자아 존중감, 정서 및 감성지능, 비판적 사고 등이었으며, 부정적 관계를 가진 위험요인들은 불안과 정서 반응, 우울, 학업, 스트레스 등이라고 하였다. 한해영(2019)은 선 명상프로그램을 대학생과 대학원생 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회복탄력성이 증진되었다. 이미희(2017)는 대학생 20명을 대상으로 10회기의 긍정심리 PERMA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회복탄력성이 증진되었으며, 하위영역인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 긍정성 등도 향상되었다.

        Karmalkar과 Vaidya(2017)은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대학생의 회복탄력성을 위해 고전적 요가를 40회기 실시한 결과 효과적이었다는 연구를 발표하였다. 또한 Gerson과 Fernandez(2013)은 대학생의 회복탄력성을 위해 PATH(Program for Accelerated Thriving and Health)프로그램을 3주간 실시한 결과, 낙관적이고 개인적인 통제력, 회복탄력성, 삶의 풍요로움 등이 향상되었다.

        위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대학생의 회복탄력성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국내외적으로 연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집단프로그램으로서의 사이코드라마를 진행한 후 회복탄력성의 효과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집단프로그램으로서의 사이코드라마
        집단프로그램으로서의 사이코드라마는 모레노에 의해 창시되었으며, 인간의 자발성과 창조성을 탐구하고, 개발하며, 인간의 확장을 지향하는 총체적이고 실천적 학문이다(최헌진, 2010). 다시 말하면, 사이코드라마는 모레노의 이론, 철학 및 방법을 바탕으로 행위를 사용하는 집단치료법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극화, 역할놀이, 연극적 자아표현을 통해 주인공의 행위를 지속시키고 완료시키는 정신치료 방법이다(최헌진, 2010). 행위화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사이코드라마는 인지적, 행위적, 정서적 요소들을 다 포함하고 있으며, 치료요인으로 감정 정화 및 욕구충족 요인, 새로운 인식 및 이해 요인, 집단분위기 및 상호작용 요인, 생명력 요인, 자아확장 요인 등이 있다(허미경, 2011). 또한 사이코드라마는 ‘지금-여기’라는 원칙하에 주인공 자신의 실제생활, 좌절된 상황, 자기실현의 소망 등을 행위화 함으로써 실생활에서의 에너지를 얻게 된다. 진행 과정에서 주인공이 보조자아들의 도움을 받아 함께 장면을 만들고 관객 앞에서 시연하게 된다. 이 때문에 사이코드라마는 문제를 제시한 주인공뿐만 아니라 그 집단에 참여한 집단원들, 즉 관객과 보조자아도 치료적 경험을 하게 한다(Blatner, 1988).

        사이코드라마는 워밍업(warm-up), 행위(action), 나누기(sharing)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워밍업에서는 개인이 디랙터와 집단 그리고 사이코드라마의 방법을 신뢰하게 하는 안전망을 만들어준다. 모레노는 모든 사람들과 참 만남을 가졌으며, 서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격려하였다. 행위는 워밍업을 한 후 디랙터와 선정된 주인공이 문제의 주변에서 중심으로 작업해 들어간다. 디랙터는 드라마 속의 중요한 사람들을 나타내는 보조자들로 집단성원들을 활용한다. 나누기는 집단정화와 통합의 시간으로 집단이 주인공과 함께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는 과정이다(Karp, Holmes, & Tauvon, 1998). 이러한 단계를 거쳐 집단프로그램으로서 사이코드라마는 자발적·극적·즉흥적 방법으로 주인공의 진실을 탐구해나간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이코드라마는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으며, 대인관계능력이 향상되고 긍정성이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학생들의 화복탄력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본다.

      

    

    

  
    
      3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집단프로그램인 사이코드라마를 실시한 후 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사전-사후 실험집단 설계이다. 대학생의 회복탄력성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험집단은 사이코드라마를 실시하였으며, 통제집단은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고 두 집단 간 비교를 하였다(<표 1> 참조).

        
          <표 1> 
				
          

          
            연구 설계
          
          

        

        
          
            
              	구분
              	사전검사
              	프로그램
              	사후검사
            

          
          
            	실험집단
            	01
            	x
            	02
          

          
            	통제집단
            	03
            	
            	04
          

        

        
          
            x : 집단프로그램(사이코드라마)진행
          

          
            0 : 회복탄력성 검사
          

        

        

      

      
        2) 연구대상자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충남소재 B 대학교 대학생 22명이며, 이중 실험집단은 사이코드라마에 참여한 대학생 11명이고, 통제집단은 사이코드라마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생 11명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 모집은 2018년 2월 12일부터 3월 5일까지 B대학 학생생활상담센터에서 ‘집단프로그램 사이코드라마’ 공고를 실시하였다. 실험집단은 이 홍보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학생들이며, 통제집단은 본 연구 참여자인 실험집단과 같은 대학, 같은 학년의 학생을 선정한 후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채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8년 3월부터 6월까지 매주 1회 3시간씩 11회기 동안 진행되었다. 설문지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에게 사이코드라마 진행 전·후 배포한 후 수집하였으며, 프로그램 진행 전에 연구의 목적, 연구과정, 비밀보장 등에 대해 설명을 하였다. 또한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동의서를 받았다.

      

      
        3) 프로그램 진행과정
        집단프로그램은 한국사이코드라마·소시오드라마학회 1급 전문가와 수련감독전문가 각 1인이 구성한 후 진행하였다. 전반적인 프로그램 내용은 전통적인 사이코드라마 방식을 적용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워밍업, 행위, 나누기 등 기본 단계를 적용하였으며, 특히 워밍업은 프로그램 진행 당시의 역동과 대학생 남녀 혼성집단에 적절한 내용으로 보완하여 실시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보조도구는 바타카, 색 천 등이 활용되었다. 내용은 매 회기마다 개인적인 이슈나 고민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자신들의 과거 상처나 현재의 고민 등이 주제가 되었다. 프로그램 진행 후 수련감독전문가와 학교생활상담센터에 실시한 내용을 보고하였으며 수련감독전문가에게는 피드백을 받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매회기의 프로그램 구성은 다음과 같다(<표 2> 참조).

        
          <표 2> 
				
          

          
            집단프로그램 구성
          
          

        

        
          
            
              	
              	시간
              	주제
              	활동내용
              	기대효과
            

          
          
            	지난회기
점검
            	20분
            	지난
회기 점검
            	·지난 회기에 주인공 했던 학생의 1주간 생활한 이야기
듣기를 통해 보완이 필요한 점 파악하기
            	현실
적응 증진
          

          
            	워밍업
            	30분
            	워밍업
            	·매회기 집단에서 요구하는 내용과 진행자간의 합의에
의해 선정
            	자발성 증진, 라포형성
주인공 선정촉진
          

          
            	행위
            	90분
            	주인공
인터뷰
            	·주인공이 되어 하고 싶은 것 이야기하기
·현재와의 관련성 탐색
·주요장면 함께 찾기
            	정화 통찰
공감 관계회복
자아성장
          

          
            	주요 자아성장
장면 실연
            	·주요장면 재연해보기
·주요장면에서 잉여현실 표현하기
·역할교대, 아중자아기법, 거울기법 등을 통해 행위화
·자신의 욕구 바로알기 및 통찰
          

          
            	마무리장면
            	·미래투사장면을 통한 자기 암시
·역할훈련
            	역할훈련
          

          
            	나누기
            	40분
            	공감
지지
            	·주인공의 경험을 통해 자신 비춰보기
·공감과 지지해주기
·자기경험 나누기
            	공감 지지 통찰
          

        

        

        본 연구는 회복탄력성과 관련한 주제로는 자기조절능력과 대인관계 향상 부분에 중점을 두고 11회기 내용을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자신감, 긍정적 태도, 감정조절, 대인관계 능력 등을 향상시켜 회복탄력성을 높이고자 설계하였다. 이를 위한 회기별 집단프로그램 주제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3> 참조).

        
          <표 3> 
				
          

          
            회기별 집단프로그램 주제 및 내용
          
          

        

        
          
            
              	회기
              	주제
              	내용
            

          
          
            	1
            	감정
조절능력 향상
            	∙사이코드라마 소개
∙참여 동기 및 기대, 욕구 탐색
∙혼란스러움, 외로움,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음
∙경험나누기
          

          
            	2
            	대인관계 향상
            	∙현재의 자기모습 투사하기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의 불안 극복하고 싶음
∙경험나누기
          

          
            	3
            	자기
조절능력
            	∙선호도가 같은지 알아보기
∙심각한 감정 기복에서 벗어나고 싶음
∙경험나누기
          

          
            	4
            	대인관계 향상
            	∙자발성 증진을 위한 워밍업
∙폭력에 대한 트라우마로 부터 벗어나고 싶음
∙경험나누기
          

          
            	5
            	대인관계 향상
            	∙내면의 이야기 표현하기
∙엄마와의 부정적 관계 개선 원함
∙경험나누기
          

          
            	6
            	긍정적
마인드 형성
            	∙텔레를 통한 집단 응집력 향상
∙삶의 부정적인 패턴을 긍정적 패턴으로 바꾸고 싶음
∙경험나누기
          

          
            	7
            	긍정적 생활
            	∙자신의 내면 들여다보기
∙사회생활과 취미생활과의 조화로운 삶의 유지를 원함
∙경험나누기
          

          
            	8
            	충동
억제력
            	∙어린 시절 기억과 현재의 관련성 찾고 싶음
∙절벽을 향해 달려가는 것 같은 어려운 상황 극복하기 원함
∙경험 나누기
          

          
            	9
            	소통과
공감능력향상
            	∙상대방에 대한 신뢰형성을 위한 신체 워밍업
∙가족 간의 관계의 어려움 극복하기 원함
∙경험나누기
          

          
            	10
            	자아확장능력
            	∙자발성 증진 위한 워밍업
∙스트레스 후 퇴행적 행동을 극복하고 긍정적 마인드 갖기
∙경험나누기
          

          
            	11
            	대인관계 향상
            	∙최종 점검
∙직장동료와 상사간의 어려움 극복을 원함
∙경험나누기
          

        

        

      

      
        4) 연구도구
        본 연구의 회복탄력성 척도는 Reivich와 Shatte (2003)의 회복탄력성 척도 56개 문항을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문항은 수정 보완한 김주환(2011)의 한국형 회복탄력성 지수 KRQ-53척도를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5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그렇지 않다”는 2점, “보통이다”는 3점, “어느 정도 그렇다”는 4점, “매우 그렇다”는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인 회복탄력성은 자기조절능력(18문항), 대인관계능력(18문항), 긍정성(17문항) 등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기조절능력은 스스로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능력으로서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부정적 감정을 통제하면서 긍정적인 감정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대인관계능력은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강한 회복탄력성의 기반이 된다. 긍정성은 자신의 행복을 타인에게 나눠 줌으로써 긍정적 정서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능력이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인 Chronbach’s alpha값은 자기조절능력 .86, 대인관계능력 .88, 긍정성 .90 등이었다.

      

      
        5) 분석방법
        대학생들의 회복탄력성 향상을 위해 실시한 집단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SPSS for Window 25.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회복탄력성에 대한 동질성 검증을 위해 빈도분석, 백분율,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둘째, 집단프로그램 전후의 회복탄력성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paired samples t-test)을 실시하였다.

      

    

    

  
    
      4. 결 과
      
        1) 동질성 검사
        
          (1)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사
          실험집단의 성별은 남학생 3명, 여학생 8명이 있으며, 통제집단은 남학생 5명, 여학생 6명이었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성별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학년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두 집단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사결과 동질 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표 4> 참조).

          
            <표 4>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사
            
            

          

          
            
              
                	변수
                	실험집단
n(%)
                	통제집단
n(%)
                	χ2
                	
                  p
                
              

            
            
              	성별
              	남학생
              	3(23.3)
              	5(45.5)
              	.78
              	.65
            

            
              	여학생
              	8(72.7)
              	6(54.5)
            

            
              	학년
              	2학년
              	5(45.5)
              	5(45.5)
              	.44
              	.80
            

            
              	3학년
              	2(18.2)
              	1( 9.0)
            

            
              	4학년
              	4(36.4)
              	5(45.5)
            

          

          

        

        
          (2) 회복탄력성에 대한 동질성 검사
          회복탄력성에 대한 동질성 검사결과 회복탄력성 전체에서 두 집단 간의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인 자기조절력, 대인관계, 긍정성 등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두 집단이 동질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표 5> 참조).

          
            <표 5> 
				
            

            
              회복탄력성과 하위요인에 대한 사전조사 동질성 검사
            
            

          

          
            
              
                	변수
                	실험집단
(n=11)
                	통제집단
(n=11)
                	t
                	
                  p
                
              

            
            
              	자기조절력
              	3.15
(.31)
              	3.12
(.32)
              	.25
              	.79
            

            
              	대인관계
              	3.55
(.36)
              	3.22
(.57)
              	1.59
              	.12
            

            
              	긍정성
              	3.43
(.52)
              	3.34
(.33)
              	.50
              	.61
            

            
              	회복탄력성 전체
              	3.38
(.24)
              	3.23
(.62)
              	1.27
              	.21
            

          

          

        

      

      
        2) 프로그램 적용 후 회복탄력성 효과 검증
        
          (1) 제 1가설
          제 1가설은 ‘사이코드라마 집단프로그램은 대학생들의 회복탄력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이며, 이를 검정하기 위해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실험집단의 사전 회복탄력성 점수는 3.38(.24), 통제집단은 3.23(.37)이었으며, 사이코드라마 실시 후 실험집단은 사후 점수에서 3.86(.39), 통제집단은 3.17(.44)이었다. 프로그램 적용 전·후 집단 간의 회복탄력성 점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6> 참조). 따라서 제 1가설은 지지되었다.

          
            <표 6> 
				
            

            
              회복탄력성에 대한 집단 간 사전-사후 차이 값의 검증
            
            

          

          
            
              
                	변수
                	집단
                	사전
                	사후
                	차이값
M(SD)
                	t
              

              
                	M(SD)
                	M(SD)
              

            
            
              	회복탄력성
전체
              	실험집단
(n=11)
              	3.38
(.24)
              	3.86
(.39)
              	-.48
(.56)
              	-2.74**
            

            
              	통제집단
(n=11)
              	3.23
(.37)
              	3.07
(.44)
              	.15
(.52)
            

          

          
            
              ** p < .01
            

          

          

        

        
          (2) 회복탄력성 하위요인에 대한 가설 검증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은 자기조절력, 대인관계, 긍정성 등으로 구분한다. 이에 대한 가설검증은 다음과 같다.

          제 2가설 ‘사이코드라마 집단프로그램은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인 자기조절능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를 검정하기 위해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실험집단의 자기조절력은 사전 3.15, 사후 3.81이었으며, 통제집단은 사전 3.12, 사후 3.10이었다. 프로그램 전·후 집단 간 자기조절력의 점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표 7> 참조). 따라서 제 2가설은 지지되었다.

          
            <표 7> 
				
            

            
              회복탄력성 하위요인에 대한 집단 간 사전-사후 차이 값의 검증
            
            

          

          
            
              
                	변수
                	집단
                	사전
                	사후
                	차이값
M(SD)
                	t
              

              
                	M(SD)
                	M(SD)
              

            
            
              	자기
조절력
              	실험집단
(n=11)
              	3.15
(.31)
              	3.81
(.57)
              	-.65
(.72)
              	-2.37*
            

            
              	통제집단
(n=11)
              	3.12
(.32)
              	3.10
(.44)
              	.02
(.59)
            

            
              	대인
관계
              	실험집단
(n=11)
              	3.55
(.36)
              	3.97
(.35)
              	-.42
(.40)
              	-2.84**
            

            
              	통제집단
(n=11)
              	3.22
(.57)
              	3.03
(.73)
              	.18
(.58)
            

            
              	긍정성
              	실험집단
(n=11)
              	3.43
(.52)
              	3.80
(.47)
              	-.36
(.66)
              	-2.47*
            

            
              	통제집단
(n=11)
              	3.34
(.33)
              	3.09
(.52)
              	.25
(.50)
            

          

          
            
              * p < .05, ** p < .01
            

          

          

          제 3 가설 ‘사이코드라마 집단프로그램은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인 대인관계능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를 검정하기 위해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실험집단의 대인관계는 사전 3.55, 사후 3.97이었고, 통제집단은 사전 3.22, 사후 3.03이었다. 프로그램 전·후 집단 간 대인관계의 점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표 7> 참조). 따라서 제 3 가설은 지지되었다.

          제 4가설 ‘사이코드라마 집단프로그램은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인 긍정성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검정을 위해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실험집단의 긍정성은 사전 3.43, 사후 3.80이었고, 통제집단은 사전 3.34, 사후 3.09이었다. 프로그램 전·후 집단 간 긍정성의 점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표 7> 참조). 따라서 제 3가설은 지지되었다.

        

      

    

    

  
    
      5. 논의 및 결론
      대학생들의 회복탄력성을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은 대학생들을 긍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개인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가족 및 또래, 학교, 환경, 지역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개입 확대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이코드라마 집단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실험집단 참여자들은 주인공을 경험하면서 개인적인 문제, 과거 상처나 현재의 고민 등을 주제로 다루면서 사이코드라마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집단프로그램 참여 대학생들은 회복탄력성이 프로그램 실시 전보다 높아졌고, 통제집단과 비교하여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또한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인 자기조절력, 대인관계, 긍정성 등에서도 실험집단이 프로그램 전보다 높아졌고, 통제집단과 비교하여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가설은 모두 지지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집단프로그램인 사이코드라마가 회복탄력성 향상에 효과적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특히 대인관계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이는 사이코드라마가 대인관계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증명한다. 대학생들은 집단프로그램인 사이코드라마의 역할교대를 통해 자신과 가족, 자신과 동료학생, 자신과 타인의 관계 등에서 타인의 입장에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된다(Blatner, 1988). 이러한 역할교대기법을 통해 참여 대학생들은 타인을 대하는 공감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참여 대학생들은 주인공 경험을 통해 보조자 혹은 관객으로 있을 때와는 달리, 자신의 감정을 최대로 직접 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정서적 정화와 함께 자신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최헌진, 2010). 본 연구의 참여 대학생들은 모두 주인공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로 인해 대인관계 변화가 가장 크게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 대상으로 선 명상프로그램을 실시한 한해영(2019)과 긍정심리 PERMA를 실시한 이미희(2017)는 회복탄력성이 증진되었으며, 이미희(2017)는 하위영역인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 긍정성 등도 향상되었다고 하였다.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한 이미숙(2016)은 회복탄력성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김나미 등(2014)은 학사경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동료 멘토링을 활용한 회복탄력성 프로그램에서 회복탄력성 구성요소 중 대인관계능력 내에 있는 소통능력에서만 유의미하게 효과가 있었다고 제시하였다. 그리고 중학생 대상으로 미술치료를 실시한 후 회복탄력성 효과를 연구한 김동연(2020)은 회복탄력성 전체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하위요인은 일부분에서만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프로그램의 내용이 다양하고, 그에 따라 효과도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대학생을 위한 집단프로그램으로서의 사이코드라마는 회복탄력성에 효과가 있었으며 이에 따른 하위요인 전체에서도 효과적인 집단프로그램임을 알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감정의 정화는 집단프로그램인 사이코드라마에서 중요한 치료요인 중 하나이다(Karp, Holmes, & Tauvon, 1998). 본 연구 참여 학생들은 프로그램 전에 가지고 있던 부정적 감정들, 예를 들어 분노, 억울함, 원망, 미움, 좌절 등이 사이코드라마를 통해 해소되면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으며, 인지적 측면에서 감정의 원인을 찾아가는 역량을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참여 학생들은 주인공을 경험하면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됨으로써, 회복탄력성의 긍정성 측면에서 효과를 가져왔다고 본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생 대상으로 집단프로그램인 사이코드라마를 학교 내 프로그램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 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회복탄력성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대학 내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집단 사이코드라마를 구조화하여 매학기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대학생 대상으로 집단프로그램인 사이코드라마가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대학생들은 취업에 대한 고민, 친구 및 이성간의 갈등, 가족 간의 갈등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집단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 내 학생상담센터 등에서 집단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생 대상으로 집단프로그램으로 사이코드라마를 운영하여 회복탄력성의 효과성을 살펴보았으나, 향후 역할놀이에 기반을 둔 프로그램의 진행도 필요하다. 위와 같은 본 연구의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의 대상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학생생활상담센터에 참여 신청한 대학생을 실험집단으로 하고 통제집단을 참여대학생의 동료로 정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한 학생에게 모두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윤리적인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향후 프로그램 모집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학생을 대상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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